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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참여

나    운   영

   

    나는 시문학에는 문외한이다. 그런 탓으로 내 작품 가운데 예술가요가 적은가 보다. 그래도 <달밤>(김태오 작

시), <가려나>(김안서 작시), <접동새>(김소월 작시), <별과 새에게>(윤곤강 작시), <당나귀>(조병화 작시) 등이 

많이 불리는 것을 보면 어쩌다가 잘못해서 시와 곡이 잘 어울리게 된 것이 아닐까도 생각한다.

    사실 나는 성악곡보다는 기악곡을 즐겨 쓰는 편인데 그 까닭이 시를 이해 못 하는 데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작

곡하는 데 적합한 시를 발견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즉 시 자체로서는 좋으나 곡을 붙였을 때는 암만해도 어울

리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만 같다. 그럴 때마다 나에게는 시인들이 좀 더 음악을 이해해 주었으면 하는 아쉬

움이 컸던 것이다.

    한편 나는 <건국의 노래>(김태오), <통일 행진곡>(김광섭), <내 고향>(노천명), <기다림>(박기원) 등 소위 국

민가요를 제법 많이 쓴 편인데, 요즈음은 도무지 가사를 쓰는 사람이 없어 작곡을 할 수가 없으니 어쩌면 좋을지 

큰 고민거리이다. 대중가요의 질을 높이려면 순수음악 작곡가들이 발 벗고 나서야겠는데 매력 있는 가사가 없으

니 어떻게 작곡할 수가 있겠는가? 즉 시인은 많아도 가사를 쓸 줄 아는 사람이 적으니 이래가지고야 어찌 대중가

요가 정화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뜻에서 나는 가사 문학(?)의 필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가사를 대할 때마다 내가 느끼는 불만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첫째로 형식이다. 즉 누구나 천편일률적으로 7・5

조 6행으로 쓰지만 말아 달라는 것이다. 혹 어떤 작곡가는 7・5조 6행이 아니면 작곡할 수가 없다고까지 말하는 

모양이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 7・5조 2행이면 곡조로는 일부분 가요형식(8소절)이 되고 7・5조 4행이면 이부분 

가요형식(16소절), 7・5조 6행이면 삼부분 가요형식(24소절)이 되어 버릴 뿐만 아니라 서양 창가조를 면하기 어

렵게 된다. 그러므로 나는 7・5조 보다는 4・4조, 3・4조(7・7절) 등으로 작사할 것을 권하고 싶다. 이렇게 되면 우

리 민요풍으로 흥겹게 작곡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리듬에 대해서 좀 더 유의해 주었으면 한다. 예를 들어 <통일 행진곡>에 있어서 1절이나 2절이나 

글자 수는 여섯자이지만  「공산 오랑캐의」는 「2+4」이고  「이북은 부른다」는 「3+3」이니 이렇게 서로 어긋나는 리

듬의 가사에 모두 잘 맞는 곡조를 쓰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셋째로는 너무 어려운 말, 낡은 말, 딱딱한 말을 피할 것은 물론이고 좀 더 우리의 일상생활과 직접적으로 관

련이 있는 내용의 것이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막연히 계절을 노래한 가사보다는 소위 대중가요 모양으로 보

편성이 있으면서도 매력이 있어야만 불리는 것이니 저속한 표현을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부드럽고 명랑하게 혹

은 감상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은가? 이 밖에도 여러 가지로 느끼는 바가 있으나 어쨌든  「맛」과  「멋」이 있는 가사

라야만 좋은 곡조가 될 수도 있고 그래야만 일반에게 애창된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가사 

문학이 발달해야만 우리나라의 대중가요의 질이 향상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가사도 쓸 줄 아는 시인이 많이 나

오기를 고대할 수밖에 없다.

    요즈음 대중가요가 날로 날로 저속해 가고 있어 크게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 저속성이란 비단 곡조나 창

법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무엇보다도 가사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푸른 하늘에 침을 뱉

아라>, <연애 영번지>, <내 고향 101번지>, <처녀 엄마> 등등은 그 제목부터가 퇴폐적이고 쎅시하니 그 가사의 

내용이야 더 말할 필요조차 없지 않은가? 이런 노래를 즐겨 부르면서 어떻게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러

한 저속하고 퇴폐적이고 음란하고 염세적인 가사로 된 대중가요를 없애고 명랑하고 건설적인 노래를 부르게 하

려면 먼저 노래가 될 수 있는 가사를 쓸 줄 아는—음악을 이해하는 시인이 많이 배출되어야 할 것이다. 즉 대중가



요 정화에 있어서 시인의 절대적인 협력이 요망된다.

    시인들이여!  가사를 쓰는 것을 통해 현실 참여를 할 의사는 없는가?

  < 1969. 4. 월간문학 >


